
선서화(禪書畵)의 거장 중멧돌 수안 스님.

누가‘중멧돌(스님의 호)’이 뭐냐고 물었더니

수안 스님은 큰멧돌, 작은멧돌 사이에 중간멧

돌이라고 답했단다. 수안 스님의 유머는 늘 이

런식이다. 

수안 스님은 7월 23일 서울 화계사에서 법문

을 했다. 감칠맛이 절로 나는 감로법문이 한 시

간반여를이어지는동안신도들의배꼽을서너

번 뺐다. 법문이 끝날 무렵에는 박수를 많이 쳐

야 엔도르핀이 생긴다며 신도들을 당신의‘박

수부대’로 만들었다. 그것도 성에 안차는지 끝

내‘우리의소원은성불’을한곡거창하게뽑고

서야법좌에서내려오셨다. 

이튿날인24일, 양산통도사축서암으로스님

을찾아뵈었다. 첫만남부터까다로웠다. 기자가

삼배를올리는데절을하는손에정성이없다고

불호령이셨다. 그순간만큼은그냥경상도할배

였다. 손끝에힘을주고정성을다하라며시범까

지보이셨다. 그러나이후스님은소탈하면서천

진한 모습을 내내 유지했다. 흔히 갖게 되는 편

견, 예를들면예술가는괴팍스럽다는이미지를

전혀 사실을 찾아 볼 수 없었다. 그림을 그리기

이전에스님은수좌생활을오래하셨다.

수안 스님의 그림과 전각작품을 보고 있노

라면 평범한 사람들이 따라갈 수 있는 경지는

절대 아님을 느끼게 된다. 스님의 상징이 된

‘안(眼)’자 서명은 만년의 세월을 이은 상형문

자와 전서의 결합이지만 시대를 뛰어넘는 감

각이 숨어있다. 거침없는 먹선 하나, 글씨 한

획, 채색 한 번도 예사로 하지 않는 꼼꼼함을

발견할 때면 질려버릴 정도다. 국내외 수많은

이들을 매료시킨 스님의 선서화는 오채먹(五

彩墨)을 사용한다. 강렬한 원색은 아무나 쉽게

사용하기 힘든 까다로운 색. 그러나 스님은 선

서화에채색을과감하게도입했다. 

“선서화는 맑고 깨끗한 선의 맛(禪味)이 느

껴져야 한다”는 수안 스님은“오랜 세월 꽃과

나무 바위처럼 자연 속에서 보아온 것들을 있

는 그대로 표현할 뿐”이라고 말한다. 미술을

전공하지 않았어도“자연은 가장 훌륭한 내

그림선생”이라고말하는데주저함이없다. 

스님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은 젊은 시

절 앓았던 병 때문이었다. 수안스님은 열일곱

에 출가했다. 코흘리개 시절 절과 인연을 맺었

지만 출가는 생각해 본적도 없었다. 어느날 보

니 자연스럽게 삭발염의 하고 있는 자신을 발

견했다고 한다. 지금도 그때 만약 누가 스님에

게“출가하라”고 권했다면 바로 절에서 뛰쳐

나왔을것이라고했다.   

전국의 선방을 돌며 선지식을 찾아다니던

젊은 시절, 수행의 이력이 붙기시작하자 내심

100일 정도만 바짝 용맹정진하면 성불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아는 사람으로부

터 한겨울 아무도 살지 않는 산중토굴을 빌려

쌀 한말, 소금 한 되를 짊어지고 정진을 시작

했다. 그러나 수마(睡魔)는 참기 어려운 난관

이었다. 수마를 쫓기 위해 매일 산위 계곡의

얼음위에서맨발로서서고행을시작했다.

수안 스님은 당시를“멍청해서 길을 가도

죽는 길로만 갔다”고 회고했다. 예정된 100일

이 가까워 오니 냉기가 발끝에서부터 오장육

부에 전해져 성불은커녕 하반신을 제대로 쓸

수없을만큼몸을해치고말았다. 

한번 망가진 몸은 선원 대중생활을 하는 것

조차 힘들게 만들었다. 하는 수 없이 산사를

찾아가 요양을 시작했다. 건강을 회복하기 위

해 음식을 조절하고 몸을써서 수행하는, 신라

유가종의 수행법도 익혔다. 건강을 거의 회복

한지금도매일요가로몸을단련하고있다. 

그러나 이무렵 인생의 새로운 전환을 맞게

됐다. 스스로 나태해지는 것을 경계해 본격적

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이다. 마침선원

에서 생활하는 동안 신세졌던 신도가 결혼 후

독일로 유학을 가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뭔가

보답을하고싶어졌다. 

첫 작품은 초가집과 소나무였다. 그림 한켠

에‘하필이면 서쪽에만 극락이랴 구름 걷히면

청산인 것을’이라고 선종 고련의 선시도 그럴

듯하게 써넣었다. 그해 연말에는 강진 백련암

에서 아는 지인들에게 활짝 웃고 있는 신라의

인면와(人面瓦)를 그려 연하장으로 보냈다. 뜻

하지않게그린연하장은당시많은이들의화

제가됐다. 

1979년 이리역 폭파사건 피해자를 위한 성

금을 마련하기 위해 작품을 내면서 본격적인

선서화가로세상에이름을냈다.  

수안 스님은 요즘도 잡지, 신문, 전시회 등

을가리지않고필요로하는곳이면어디든그

림을 그려준다. 이 세상이 내 전시관이고 내

그림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저없이

탁탁탁 털어버린다는 생각에서다. 수안 스님

의 그림에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문수동자상

은 전국 사찰을 돌아다니며 문수보살의 상호

를직접보고형상화한것이란다. 

실천과 지혜를 상징한다는 그림속 문수동

자를보면볼수록웃고있는수안스님의얼굴

이겹쳐보이는것은왜일까?    

글=조용수기자∙사진=박재완기자

불기 2550년 8월 2일(음력 7월 9일) 수요일2244 buddhanews.com/category/beobseok.asp 제 589 호

그림 속 문수동자 닮은 웃음

수안 스님 (통도사축서암주석)

선서화의 거장 수안 스님의 환
한미소는문수동자를닮았다.

게으름 경계위해 그림 시작…거침없는 선과 색‘선서화 대가’

매일 요가로 심신 단련, 법문할 땐‘우리 소원은 성불’로 마무리

1940년경남통영에서태어나57년석정스님을은사로출가했다. 64년월하

스님으로부터 비구계를 수지하고 통도사 송광사 백련사 묘관음사 등에서 수

선안거. 1979년 이리 이재민 돕기 선묵전, 1985년 프랑스 파리 초대전, 1986년 중앙승가대 건립기금

마련전 등 독일 러시아 모로코 대만 등 국내외에서 수많은 전시회를 열었다. 특히 불우어린이, 장애

인등팍팍한삶을살아가는중생을위해서라면무엇이든내놓는데주저함이없다.

수안 스님은 ㅣㅣ

국내외 수많은 전시회 열어, 불우어린이 장애인 등 돕기 앞장

통도사 축서암을 방문하는 사람은 누구나 첫 마주치는 스님의 작품. 스님의 손길이 닿은 것은 무엇이

든작품이된다.

악필(握筆)로그리는문수동자의해맑은웃음.

상표등록 : 614981호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흑색

● 가격 : 6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흑색

● 가격 : 60,000원
● 규격 : 225-285mm   
● 색상 : 회색, 흑색

지압(항균 실리콘.동)

잠수복원단

개인별표시

극세사
(방수원단)

미끄럼방지
(논스립우레탄)

지압식 깔창
콜크 中창

수제화로 제작 滿 行 靴가득할 만 행 화

제품을 받아보시고 구입결정 송금하세요

사사계계절절 단단화화 망망사사 단단화화 건건강강 슬슬리리퍼퍼

■ 소소재재특특징징 :: 방수 극세사 원단. 논스립 미끄럼 방지. 특수 우레탄 소재

전전국국매매장장
●부산 : 원광사 051)636-7019         ●대구 : 연꽃세상 053)426-7300
●광주 : 불교서원 062)226-3056 / 화신승복 062)228-2870
●대전 : 불교백화점 042)274-3727 ●서울 : 부산승복 02)738-8407
●제주 : 김윤경승복 064)724-7999

좋 은 점

만행 포행시 단정함 유지, 색상에 따라 사부대중의 선택, 발
건강을 위한 3cm 굽 높이로 만들어져 발로 인한 몸 건강에
도움을 주며 특히 지압식 '발바바' 깔창은 특수 항균 실리콘
고무로 만들어져 불교의 예절에 절을 많이 하시는 사부대
중님의 발관절에 도움주는 특수 지압식 인솔입니다. 어떠
한 신발에도 지압 인솔을 착화하시고 걷는 것만으로도 발
바닥을 지압하여 운동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문문의의 및및 주주문문전전화화 ::

0022))992277--55771155,, 001111--99000000--55771155
■ 입입금금계계좌좌 : 농농협협 006633--1122--225500442277((구구자자민민))

※※ 보보시시 하하실실 분분 상상담담 환환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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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개량을해야하는데돈이걱정되십니까?

가장싸게시공해드립니다

자! 이제칼라강판으로해결하세요!!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로공사)

서서울울∙∙경경기기도도 :: 0022))445566--88883311
강강원원도도 :: 001199--339966--11111100
충충청청도도 :: 001100--88667744--22335577

경경상상도도 :: 001100--77663388--11111177

전전라라도도 :: 001100--22331111--00115577

최신 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